
문 의
상표디자인심사국

디자인심사정책과

과  장  이인수
042-481-5266

사무관  임태완

2015년 7월 22일(수)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“디자인보호법에 막혀…국산차 반값 부품 출시 험로” 기사에 대한
디자인보호제도 관련 해명자료

< 세계일보, ‘15. 7. 22. >

<보도 내용 요지>

ㅇ “한국이 디자인권 보호에 엄격해 자동차 대체부품의 출시가 

어렵다”는 내용

<해명자료>

ㅇ 자동차산업 강국인 미국, 일본, 독일, 프랑스, 중국 등은 자동차

대체부품에 디자인권을 제한하지 않고 있음

- 미국의 경우 여러 차례에 걸친 법안발의가 있었으나 모두 폐기되었음
(지난 2월에 발의된 법안도 이전에 폐기된 법안들과 동일한 내용이므로 폐기확률높음)

- 수리 조항을 반영하기 위한 유럽 공동체 디자인 지침 개정안이 

’04. 11월 발의되었으나, ‘14. 5. 22. 철회되었음

- 미국은 디자인권을 제한하지 않고 있음에도 대체부품제도가 활성화되어

있으므로 디자인권제한이 대체부품활성화의 가장 큰 요소라 보기는 어려움

- 디자인권보호기간도 독일ㆍ프랑스(25년), 일본(20년), 미국(15년)으로



한국(20년)이 가장 엄격하게 보장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

ㅇ 자동차 대체부품에 한해 디자인권을 3년으로 제한할 경우 아래와

같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추진하여야 할 것임

① 자동차 산업은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분야인 만큼

지재권 보호를 통해 경제혁신을 촉진해야 함에도 대체부품업체가 디자인권자의

권리에 무단으로 편승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용인하는 것이므로 불합리

② 자동차 외장부품의 디자인권을 중소기업들도 보유하고 있으므로

중소부품업체 소유의 디자인권도 보호받지 못하게 됨

③ 자동차 부품의 디자인권 효력을 제한할 경우 전자제품 등 다른 

산업분야와의 형평성에 위배

o 타제품의 부품관련 산업계에서 동일한 요구시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음

④ WTO/TRIPs(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)에 의하면 의장의 보호에 대한

제한적인 예외를 규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, 보호기간은 최소 

10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약에 저촉될 가능성 있음

* 제26조 3. 보호기간은 적어도 10년으로 한다.

ㅇ 따라서, 정당하게 설정된 디자인권을 법률을 통해 제한하기 보다는

소비자들의 선택권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권리자인 완성차업체와

부품업체간에 합리적인 로얄티 계약을 맺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


